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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기만 역사        18-03-30

애청자/애독자분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한국 근대사의 일부를 재 음미해보는 것도 있을 지도 모르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 두고 적절하게 보입니다. 1950년 6월에 남한을 침공한 이후 북한 정권은 한미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수없이 속여왔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 (Dean Acheson)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 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 성명을 발표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옳다구나. 이 때다.” 하고 김일성은 중국과 쏘련을 설득하고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침을 시작한지 3일 만에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낙동강까지 단 시일 내로 진격했습니다. 김일성의 기대와는 반대로 미국은 대한 민국의 구출을 위해서 맥아더 (MacArthur)이 이끄는 미군을 보내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습니다.

미군과 한국 군은 단시일 내로 적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부쳤고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통일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북진을 계속하다 보니 보급선의 길이가 길어졌고 아군의 밀집력이 약해졌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닥쳐 왔고 낮이 짧아졌습니다. 중공군이 절대로 세계 최강국인 미군을 대항하여 한국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으리라는 맥아더 장군의 기대를 물리치고 100만 명의 중공군이 한국전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중공군과 북한의 인민군은 인해 전술로 국군과 U.N. 군을 후퇴시켰고 1951년 초에 그들은 또다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침략 행위로 말미암아 중공군은 최소한 400,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사자는 152,000 명 이었습니다. 전사자 중에는 중공군 최고 사령관 팽더휘의 아들도 이 전사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군전략의 천재로 불리운 매티우 릿지웨이 (Mathew Ridgeway) 장군의 비상한 전투지휘로 적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 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미국민의 전투 혐오증이 최고조로 달하였기 때문에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1953년에 정전 협정에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70여년 간 남과 북은 대치 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에도 쉬지 않고 정전 협정을 수도 없이 위반했고 암살과 휴전선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1994년에는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중유를 포함한 막대한 물자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물자제공을 기꺼이 받고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조지 부시 (George Bush) 행정부는 2003년애 소위 6자 회담을 성사시켜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대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회담국들을 완전히 속이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북한은 보복 없이 속기만 하는 서방측을 자유자재로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을 설득한답시고 더 많은 원조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 미, 일이 북한의 기만 역사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낮지만 성사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